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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저 책이 좋

아 시작했던 <책 읽어주는 남자>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

어섰고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은 30만 부가 넘게 팔리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예전 그대

로인데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작가라며 대단하게 봐주셔서 

여전히 얼떨떨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

왔기에,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작가라는 길 또한 주님께서 인

도한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당 활동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렇게 많은 책을 접하고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당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

다 글을 쓰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또 책에서 좋은 글귀들

을 뽑아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신앙 

안에서 늘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기획, 

프로그램 개발, 영상 시나리오 작성 등 늘 글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주님의 품 안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리교사 시절 수녀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이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 봅니다. 수

녀님께서 소임을 다 하시고 떠나시는 날 제게 “승환아 지켜

봐 왔는데 너는 작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수녀님께서 제 작은 능력을 

알아봐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신앙인으로서 참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글로 사람들이 따듯한 마음을 가지길 기대합니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길 희망합

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공감

이 되는 글들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

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그

럴만한 자격이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글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대 삶에 바람 불어 이리저리 휘청거릴지라도 

그분이 깊게 뿌리내려 있어 당신 꺾이지 않으리 

그대 삶에 파도쳐 이리저리 휩쓸릴지라도 

그분이 등불 비춰주고 계셔 당신 길 잃지 않으리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빛이 되어 주시고 눈물 닦아 어깨 내어 주시니 

우리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으리 

우리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니 

버틸 수 있네, 행복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네

교리상식
교회법전에는 영성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조항은 없고 마음가짐에 관한 지침만 있습니다. 성체를 침으로 녹여 먹는 

것이라면, 성체성가도 영성체와 함께 시작하지 말고 성체를 삼킨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은 성체를 씹어서 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믿음에는 예수님

처럼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체를 씹어 먹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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